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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taneous injuries stung by jellyfish are not uncommon in human exposed to marine environments. Most
of the cases occur to scuba divers, fishermen, and travelers swimming at the beach. The symptoms vary from mild
dermatosis to fatal systemic reaction. Some group of jellyfish like Atlantic Portuguese man-of-war (Physalia physalis)
provokes acute severe skin injuries with systemic symptoms of nausea, bradycardia, and rarely anaphylaxis. But it is
unusual case that allergic dermatitis caused by Scyphistoma which is polyp stage of jellyfish (Aurelia aurita) happened
to zoo keepers working at indoor dolphin pool. This case report is about dermatosis with symptoms such as painful,
irritant, itching, and erupted skin lesions on the neck and face of zoo keepers working at dolphinarium in Seoul zo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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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파리(jellyfish)는 바다에서 발견되는 해양무척추동물로서

4개의 강(class) 즉, hydrozoa (Portuguese man-of-war), scypho-

zoa (true jellyfish), cubozao (box jellyfish) 및 anthozoa (sea

anemones 및 corals)으로 분류된다(4,11). 해파리의 독소에

노출된 사람은 즉시형 또는 지연형 과민반응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심혈관계나 호흡중추 또는 신장에 영향을 미쳐 치

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4,10). 사람이 해파리와 접촉

하였을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피부반응으로는 접촉부위의 피

부에 과민성통증, 가려움증, 종창, 홍반성구진 및 구진수포,

채찍으로 맞은 상처와 같은 피부소견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2,3,4). 그 외 흔하지는 않지만 국소반응으로 혈관부종,

재발성반응, 접촉성피부염, 구진성 두드러기 및 각막염 등의

증상도 보고되고 있다(4,7,8). 해파리 자상에 기인한 반응의

확인은 해파리와의 접촉을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간접적으

로 해파리에 쏘일만한 장소와 시간 및 주위환경 등을 고려

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해파리 자상에 의한

보고는 해안가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2,8,9), 해양동물

공연장과 같이 한정된 실내 공간에서 발생한 보고는 찾아보

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저자 등은 돌고래 공연 해수풀장 바

닥과 벽면청소에 참여한 사육사의 피부에 해파리 자상에 의

해 나타난 임상증상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서울대공원 내 돌고래 공연 해수풀장(깊이 3.0미터, 총 해

수량 1,800톤)의 바닥 및 벽면을 청소하는 도중에 청소작업

에 참여한 사육사(보통 1~2명) 마다 피부에 따끔거리는 느낌

이 있은 후 수 분 이내에 그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목,

턱밑, 안면부 등 해수에 직접 노출된 피부에 통증과 소양감

이 있는 발적증상을 나타내었다(Fig 1). 이에 그 원인을 밝히

기 위하여 돌고래 공연 해수풀장의 바닥과 벽면을 면밀히 관

찰한 결과 벽면 여러 곳에 부착된 미세한 생물체를 발견하

였다. 20 ml 주사기를 벽면에 부착된 생물체 가까이 갖다 대

고 주사기내로 흡인하는 방법으로 다수를 채취하여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현미경 검사결과 가장자리에 부채꼴모양의 주름을 가진 매

끄럽고 평평한 받침접시와 같은 종(bell) 모양의 몸체에 붙은

여러 개의 촉수가 매우 신축성 있게 길게 늘어났다 움츠러

들었다 하는 운동성이 관찰되어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에 동정을 의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aurita)의 폴

립(polyp) 단계인 Scyphistoma로 확인되었다(Fig 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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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수의 끝부분을 1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촉수의 끝

과 마디에 송충이와 같이 가는 털이 무수히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고  찰

보름달물해파리는 자포동물문(Phylum Cnidaria) 해파리강

(Class Scyphozoa) 기구해파리목(Order Semaeostomeae) 느

릅나무해파리과(Family Ulmaridae)에 속하는 해양무척추동물

로서 우리나라 연안에 출현하는 해파리류 중 가장 흔히 발

견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5). 보름달물해파리는 대량 발생

하고 또한 집단으로 서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비교적 느린 속도로 유영하면서 촉수(tentacle)와 입다

리(oral lobe)에 걸리는 물 속의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며, 늦

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암반 조하대나 기타 고형물체의 표

면에서 무수히 많은 이들의 폴립을 관찰할 수 있다(5). 서울

대공원내 돌고래 공연 풀장은 총 1,800톤 규모의 풀로서 서

해안 인천광역시 남항지역에서 채수한 해수를 1차의 여과를

거친 다음 매일 대형 탱크로리 두 대 분량 즉, 50톤의 해수

를 공급하고 있다. 공연풀의 해수는 물리적 여과방식의 하나

인 샌드여과방식으로 하루 4-5 차례 걸러지고 있으며 항상

20-24oC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공연풀장의 지붕은 에어돔

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며 전기 환풍기 6대를 이용하여

수동적인 공기순환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다른 지역에서

해수를 공급받은 적이 없어 서울대공원 돌고래 공연 해수풀

장에서 발생한 보름달물해파리의 폴립은 서해안의 해수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이 보름달물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는 쏘인 부분의 피

부에 급성통증을 나타낸 후 수분 이내에 소양감과 두드러기

증상을 나타내고, 이어서 수포성구진, 홍반성발진 및 궤양화

되어 3-9일 후에는 가피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6,9). 본 예의 경우도 여름철에 돌고래 공연 해수풀장의 바

닥 및 벽면 청소작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에서 목, 턱밑,

안면부 등에 통증과 소양감 있는 발적증상을 나타내었다. 그

동안 서울동물원의 돌고래에서는 사람에서와 같은 피부 이

상증세가 관찰된 적은 없었으며, 돌고래 풀 청소 작업 시 해

수에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면부 및 목 전체를 감

싸는 후드와 장갑을 착용함으로써 보름달물해파리에 의한 피

해를 줄일 수 있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큰 것은 직경이 30 cm에 달하지만 작은

것은 수 mm에 불과해 육안적으로 유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9,10), 수생동물을 진료하거나 해수를 이용하

는 돌고래 공연장의 풀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 들어가서 바

닥 또는 벽면을 청소할 경우에는 해파리 폴립과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에 기인한 피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서울대공원 내 돌고래 공연 해수풀장의 바닥 및 벽면을 청

소한 후 청소작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육사에서 목, 턱밑,

안면부 등에 통증과 소양감 있는 발적증상을 나타내어 그 원

인을 밝히기 위하여 돌고래 공연 해수풀장 바닥과 벽면에 부

Fig 1. Skin lesions after Aurelia aurita sting.

Fig 2. Mature Scyphistoma stage of Aurelia aurita (× 40).

Fig 3. Long and elastic tentacles of Aurelia aurita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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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미세한 생물체를 채취하여 현미경적 검사를 실시한 결

과 청백색을 나타내면서 가장자리에 부채꼴모양의 주름을 가

진 매끄럽고 평평한 받침접시와 같은 종 모양의 몸체에 붙은

여러 개의 촉수를 가진 보름달물해파리(Aurelia aurita)의 폴

립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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